
운전면허가 없어도 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. 카트 체험장*은 성인은 물론,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을 만큼 

조작이 쉬운 육상레저스포츠 시설이다. 그러나 안전실태를 조사하니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돼 개선이 시급하다.

카트 체험장 안전관리 미흡
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필요성 대두

글_최주승 대리<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>

안전장비나 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

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

를 끌고 있는 카트 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

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소비자원이 전국(서울·경기·강원·충남·경북·전남·

제주) 카트 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

밝혀졌다.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*에 

접수(2013년 1월 1일~2018년 5월 31일)된 카트 관련 위해

사례는 총 35건이다. 이중 해외 발생 사망 사례(5건), 골절

(2건)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.

*  철재 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, 엔진, 브레이크 등 주행·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(Kart)를 이용해 

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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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

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** 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0조(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등) 제1항

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

조사한 결과, 20개소 중 19개소(95%)는 카트 속도 기준

(30km/h 이하)** 초과, 18개소(90%)는 주행로 외곽 방

호벽 결속 불량, 5개소(25%)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

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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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

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*에서는 30km/h 이하로 주행로를 주

행하는 카트 및  카트 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·

시설로 분류한다. 카트 속도가 30km/h 이상인 경우 안전사

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지 않

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. 

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/

h 이상으로 전 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

것**으로 나타났다. 또한 카트 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

「관광진흥법」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

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

* 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40조(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등) 제1항

**   2018년 1월 1일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(문화체육관광부)과 조사대상 카트 체험장 

대조 확인

** 위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34건 분석    ***  ‘추락’ 등*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건 분석

연령별 현황*

주요 위해사례

위해내용별 현황**

9.1%
10세 미만 (3건)

41.2%
부딪힘 (14건)사망 2

39.3% 
10대 (13건)

8.8% 

미끄러짐·넘어짐 
(3건)

21.2% 

20대 (7건) 17.6% 

눌림·끼임 (6건)사망 2

6.1% 

50대 이상 (2건)

20.6% 

기타*** (7건)

6.1% 

40대 (2건)

5.9% 

물리적 충격 (2건)

18.2% 

30대 (6건)

5.9% 

베임 (2건)

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.

한편,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(「레

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」, 한선교의원 대표발

의, 2016.10.26.)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

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.

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

에 ▲카트·카트 체험장 안전 관리·감독 강화 ▲카트·카트 

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▲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

련을 요청할 계획이다.

[단위 : 건, %] [단위 : 건, %]

카트 핸들에 부딪혀 열상 발생

2013년 7월 만 11세 여아가 카트 체험 중 핸들에 부딪혀 

턱 아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음.

카트 엔진 열에 의해 화상 발생

2014년 10월 만 42세 여성이 카트 체험 중 

엔진 열에 의해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음.

카트 충돌 사고로 골절 발생

2016년 3월 만 29세 여성이 카트 체험 중 브레이크가 

고장 난 카트와 추돌해 발가락 골절상을 입음.

주행 중인 카트에서 빠진 타이어에 맞아 뇌진탕 발생

2017년 11월 만 37세 여성이 카트 체험 중 주행 중이던 

다른 카트에서 빠진 타이어에 맞아 뇌진탕이 발생함.

카트 바퀴에 머리카락이 엉키며 두피가 벗겨져 사망(해외)

2018년 2월 만 37세 여성이 카트 체험 중 머리카락이 

카트 뒷바퀴에 엉키며 두피가 벗겨져 사망함.

카트 추돌 후 안전벨트 끊어져 골절 발생

2018년 4월 만 32세 남성이 카트 체험 중 회전구간에서 

벽에 추돌했는데, 착용 중이던 안전벨트가 끊어지면서 

핸들에 흉부를 부딪쳐 늑골이 골절됨.

총100%

(33건)

총100%

(34건)

27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한국소비자원


